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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fertility across countries. 

To achieve this, fertility decline rates were calculated for each country before and after the COVID-19 

epidemic, and the correlation between these rates and various demographic and socioeconomic variables 

was analyzed. The study data were obtained from multiple sources and subjected to rigorous cleaning 

procedures to ensure data quality. Pearson correlation and linear regression models were used to analyz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five variables of interest, including GDP, GDP per capita, fertility decline 

rate, cumulative case rate, and cumulative death rate. The results of the correlation analysis showed a 

statistically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r = -0.440, p-value = 0.007) between the fertility decline 

rate and cumulative death rate. It suggests that countries with high fertility decline rates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ended to have lower cumulative death rates. Moreover, this study inferred that 

countries with lower fertility decline rates tended to have relatively low mortality rates due to the 

presence of solid social controls. Stringent social rules and norms, such as restrictions on social 

gatherings and mobility, were found to reduce the willingness and demand for marriage and 

childbearing, which may have contributed to lower fertility rates. Overall, this study contributes to 

understanding the impact of the COVID-19 outbreak on fertility rates and highlights the role of social 

controls in shaping demographic outcomes during a pandemic. Further research is needed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driving these relationships and develop effective policies to address the 

demographic implications of pande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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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본 연구의 목적은 COVID-19 발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

이 있다. 이를 위해 COVID-19 발생 전후의 국가별 합계출산율 감소율 변화를 분석하고 합계

출산율 감소율과 다양한 변수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데이터의 단계별 분류를 통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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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하였으며, 피어슨 상관분석과 선형회귀모형을 통해 각 변수 간 관계

를 분석하였다. 5개 변수(GDP, 1인당 GDP, 합계출산율 감소율, 누적 확진자 비율, 누적 사망자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 합계출산율 감소율과 누적 사망자 비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r=-0.440)가 유의하게(p-value=0.007) 높게 나타났다. 이는 COVID-19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높게 나타난 국가들에서는 누적 사망자 비율이 낮은 요인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낮은 국가에서 강력한 사회통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한 사망률이 비교적 낮았고, 또한 강력한 사회통제 하에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지 및 수요가 줄어드는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다.  

 

핵심어: 합계출산율, COVID-19 사망률, 사회통제, 합계출산율 감소율 

 

1. 서론 

2019년 11월 17일 중국 후베이성 우한시에서 최초로 발생한 COVID-19는 2020년 

1월부터 본격적으로 중국을 넘어 아시아권으로 퍼지기 시작했고 3월 말까지 전 세계로 

확산되면서 수많은 확진자와 사망자를 기록하였다. 세계보건기구(WHO)는 2020년 1월 

31일, 국제적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였고 3월 11일 COVID-19가 범유행 

전염병(팬데믹)임을 선언하였다. 전 세계는 COVID-19 확산으로 인해 6억 명 이상의 

감염자가 발생하였고 650만 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했다[1]. COVID-19 팬데믹 상황은 전 

세계의 경제, 정치, 사회, 문화, 교육 등의 환경을 완전히 변화시켰고 사람들의 일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은 감염전파를 막기 위해 마스크를 쓰기 시작했고,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하면서 인적교류를 줄이기 시작했다[2]. 

학생들은 전면 등교가 금지되고 오프라인 교육이 점차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되었으며 

일부 사무직종은 재택근무가 활성화되었다. 그러나 서비스업 등 대면업무 강도가 높은 

직업군은 COVID-19 고용 충격의 중심에 서게 되었고, 감염을 우려한 소비자들의 대면 

서비스업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게 되었으며,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시행된 일련의 

조치는 많은 사업체들의 사업 모델을 온라인으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그 

과정에서 비대면, 자동화 추세가 가속화되면서 일부 일자리는 COVID-19 이전 수준에 

비해 확연히 줄어들었고 고용 불안정 등을 초래했다. 현재 대부분 사람들은 Before-

COVID 와 Post-COVID라는 표현으로 COVID-19 이전과 달라진 사회를 바라보고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감염병이나 세계적 재난은 각 국가의 합계출산율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여기에서 말하는 합계출산율은 15세부터 49세까지의 가임 여성이 평균적으로 

낳을 자녀의 수를 의미하며, 인구통계학에서 출생률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지표로 

해당 국가나 지역의 출생률과 인구 성장률을 추정하는 데 사용된다. UNFPA에서 발행한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 위기와 경제충격은 오랜 기간 동안 재생산 행위에 영향주는 

요인으로 인식되어 왔다. 예를 들어, 1918년부터 1920년 사이에 발생한 스페인 독감은 

팬데믹이 발생한 후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합계출산율 최저를 기록했다. 1920년대 미국은 

경제대공황이 발생하면서 1929년 합계출산율이 2.5에서 1939년 2.2로 감소세를 

기록하였고, 가장 최근에 발생한 2008년 경제위기는 미국과 유럽의 합계출산율 저하를 

초래했다[3]. 본 연구에서는 Post-COVID 시대에도 COVID-19가 세계적인 합계출산율 

추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연구하고자 하였다. 

본격적인 연구에 앞서, 합계출산율의 변화 요인에 대한 기존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를 



Big Data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COVID-19 Pandemic on Fertility: Focusing on Comparisons among OECD Countries 

 

Copyright ⓒ 2023 KCTRS  151 

살펴보았다. COVID-19로 인해 전반적인 사회적 양상이 변화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자들은 대부분 국가 정책적인 측면과 양성평등의 측면에서 합계출산율 영향요인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박관태 외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촌에 대한 비교분석을 통해 인구규모에 따른 지역 간 

합계출산율의 차이 및 결정요인에 있어서, 인구규모는 합계출산율 산출에 영향을 

미치는데 대도시의 경우 농촌보다 합계출산율이 낮아지고, 인구규모가 작을 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4]. 또한 대도시의 경우, 주택매매가격, 

공공임대주택 비율, 여성경제활동참가율, 취업률 등의 비용 요인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고, 중소도시의 경우, 정책재정 요인과 주택매매가격, 취업률 등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다. 그리고 농촌의 경우, 사회복지예산비용과 같은 정책재정 요인, 

취업률,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등과 같은 비용 요인, 의료시설수 등의 사회문화교육 

요인이 합계출산율 및 조출생률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였다.  

유진성은 거주유형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거주유형이 결혼 

가능성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자가나 전세보다 월세 및 기타 유형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결혼가능성이 낮아진다는 결론을 얻었다[5]. 또한 월세에 거주하는 사람은 

전세에 거주하는 사람보다 출산 가능성이 약 19% 정도 낮고, 전세 거주자는 자가 

거주자보다 출산 가능성이 약 10%정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기초생활보장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이 합계출산율에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소득분위가 높을수록 출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드러났다.  

박아연에 의하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합계출산율의 절대적 수준은 가족 관련 정부 

지출과 비례하며 합계출산율이 증가할수록 노동시장의 참여율이 높아진다[6]. 민규량 

외는 영유아 보육료 지원정책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았다[7]. 즉, 

보육시설공급이 많고 보육료 지원이 많을수록 첫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지고, 

국공립 어린이 집의 공급률이 높아질수록 둘째 자녀의 합계출산율이 높아졌다. 

국가정책적 영향요인 외에도, 양성평등과 합계출산율의 상관관계에 관한 선행연구가 

이루어졌다.  

홍성희, 최윤희 외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는 합계출산율 감소가 아니라 참여증가에 

따른 합계출산율 동반 상승을 가져온다고 주장하였다[8]. 또한 남성에게 출산휴가기간은 

합계출산율에 정의 영향을 끼치는 반면, 여성의 출산휴가기간은 합계출산율에 부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9]. 뿐만 아니라 성불평등지수가 높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고, 성평등가치수준이 높은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았으며, 

대학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양성평등의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국가일수록 

합계출산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현은 양성평등의 역할과 삶의 만족도에 대한 인식이 출산경험에 미치는 관한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전통적으로 성역할 인식이 높은 경우 초기 출산경험의 확률이 

높아지지만 시간이 경과할 수록 출산경험의 확률이 낮아지는 결과를 얻었다[10]. 삶의 

만족도 또한 초기에는 출산경험과 부의 영향을 미쳤지만 시간이 흐를 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아짐에 따라 출산경험도 높아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이단비 외는 부부 

평등성과 추가출산 의향이 양의 상관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보았고[11], 자녀수가 많고 

집을 소유하고 있으며 아내가 비정규직이나 무직일 경우, 추가출산 의향이 높아진다고 

주장하였다. 류아현에 의하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 출산인식에 변화를 가져왔다. 

1980년대에는 젠더평등 수준, 경제수준이 낮고 가족급여 지출비중이 높을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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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이 높았지만, 1990년대에는 젠더평등과 경제발전수준, 가족급여 지출비중이 

높을 수록 합계출산율이 높게 나타났다[12]. 또한 남성고용률은 10% 수준의 양의 값으로 

합계출산율과 상관관계가 존재하고 남녀임금 격차 및 삶의 만족도는 5% 수준으로 

합계출산율에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제적 차원에서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에 대한 영향요인을 분석한 연구로는 

전승봉, 이재희 외, 김경희 외가 있다.  

전승봉은 세계적 차원에서 봤을 때, 낮은 수준의 직무 긴장도, 높은 수준의 삶의 

만족도, 가사노동의 균등분배 및 높은 수준의 GDP는 높은 합계출산율로 이어지고 

있음을 발견하였다[13]. 이와 반면에, 낮은 직무긴장도, 높은 삶의 만족도, 가사노동 

분담의 증가가 반드시 합계출산율과 연결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요인들이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제시하였다. 김경희 외는 삶의 질 수준이 높더라도 

합계출산율이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삶의 질 수준보다 양성평등을 위한 

인식전환이 합계출산율에 주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고 언급했다[14]. 이재희 외는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합계출산율은 전년도 합계출산율이 상승함에 따라 상승하는 

경향이 있고 여성 고용률이 개선될수록 합계출산율이 높아지며, 높은 경제성장률이 

소득의 상승을 이끌고 궁극적으로 합계출산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보았다[15]. 

반면, 높은 임시직 고용률과 주택 임대료가 합계출산율 감소로 이어져 경제수준 및 제반 

사회현상이 합계출산율에 영향요인으로 작용함을 제시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하여 봤을 때, 연구자들은 합계출산율에 영향주는 국내적 

요인으로 지역의 인구 규모, 주택 매매가격, 공공임대주택 비율,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취업률, 정책재정 요인, 의료시설수, 거주유형, 소득분위, 가족 관련 정부지출, 보육시설 

공급여부, 양성평등 수준, 출산휴가 기간 등을 꼽았고, 국제적 요인으로 직무 긴장도, 

삶의 만족도, 가사노동의 균등 분배 및 높은 수준의 국내 총생산액, 여성 고용률, 임시직 

고용률 등을 꼽았다. 반면에 이러한 요소들이 반드시 합계출산율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기타 요소들이 작용함을 간접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주로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한다. 먼저, COVID-19를 전후하여 

정치, 경제, 사회의 많은 부분에 변화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COVID-19 이전에도 존재했던 기존 변수들, 예를 들면 삶의 만족도, 여성의 경제활동 

여부, 양성평등 수준, 남성 및 여성의 출산휴가 수준, 국가의 경제수준 등에 대해 

심화연구를 진행하는 방향으로 전개되면서 COVID-19라는 새로운 변수에 관한 국내 

연구는 거의 전무한 수준이다. 해외 연구 또한 UNFPA에서 2021년 발행된 ‘How will the 

COVID-19 pandemic affect births?’라는 보고서를 제외하고는 유의미한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수 개발도상국과 선진국에서 COVID-19 이후 단기간 동안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쳤지만 합계출산율이 다시 회복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밝히고자 하였다. 그러나 단순히 기술수준에 그치고 있어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COVID-19의 핵심요인에 대한 파악이 어렵다는 한계점이 존재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관련된 선행연구의 한계를 보완하고자 다양한 소스의 

빅데이터를 통합하고 COVID-19의 확진자 및 사망자 수와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COVID-19로 인한 팬데믹 현상이 실질적으로 합계출산율과 상관성이 

존재하는지 여부, 나아가 세부적으로 COVID-19 이후의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주는 

핵심요인에 대해 파악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기존 선행연구에서 제시하지 

않았던 합계출산율에 관한 새로운 변수를 제시하여 관련 연구에 다양성을 제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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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 팬데믹 이후의 출산정책 및 인구정책 연구에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는 COVID-19 팬데믹의 발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단계로 진행한다. 먼저 2장에서는 통계적기법을 활용하여 COVID-19의 사망자 수와 

확진자 수가 OECD 국가의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기 위해 수집한 데이터 

자료에 대해 분석할 것이다. 다음 3장에서는 수집된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여 데이터 

정리 및 계산 과정에 대해 서술하고 COVID-19와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도출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상기 도출한 결과에 대해 논의를 진행하고 이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할 것이다. 

2. 데이터 세트 설명  

본 연구에서는 COVD-19 확진자수 및 사망자 수 데이터 세트, OECD 합계출산율 통계 

데이터 세트, OECD 국내총생산 데이터 세트, OECD 1인당 국내총생산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였다. 

COVID-19의 확진자 수 및 사망자 수는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조사한 COVID-19 

관련 일간 확진자 및 사망자 수 (Daily cases and deaths by date reported to WHO) 통계 데이터 

세트를 활용하였다[16]. 본 자료는 국가별 총 확진자 수, 총 사망자 수, 일간 확진자 수 

및 일간 사망자 수에 대한 구체적 통계 자료로, 주로 아프리카지역대표처(AFRO), 

아메리카지역대표처(AMRO), 동남아시아지역대표처(SEARO), 유럽지역대표처(EURO), 

지중해지역대표처(EMRO), 서태평양지역대표처(WPRO) 등 WHO의 각 지역 대표처에서 

직접 수집한 데이터를 정리한 것이므로 다른 데이터 세트에 비해 더 세밀하다. 본 

자료는 약 195개 국의 COVID-19 관련 데이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본 연구의 

주제에 필요한 OECD 국가 중 38개 국가의 2022년 10월 7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총 

확진자 수 및 총 사망자 수를 추출하여 연구대상으로 한정하였다. 

다음은 OECD 38개 국의 합계출산율과 관련하여 OECD에서 조사한 합계출산율 

통계자료를 사용하고자 한다[17]. OECD에서는 1960년부터 시작하여 현재까지 해마다 전 

세계 합계출산율을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어 현존하는 OECD 합계출산율 통계 가운데 

가장 정확하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판데믹이 발생한 2020년과 

2021년의 합계출산율 통계를 우선적으로 정리하여 합계출산율 추이를 살펴보았고, 

COVID-19 이전의 합계출산율과 비교를 진행하기 위해 동일 자료에서 2018년과 2019년의 

합계출산율 자료도 추가적으로 활용하였다.  

이 외에, 부차적으로 사용한 데이터 세트는 OECD 나라의 국내총생산 데이터 (이하 

‘명목 GDP’)와 1인당 국내총생산 (이하 ‘1인당 명목 GDP’) 데이터이다. 두 데이터는 

2022년 10월 10일 시점에서 한국통계청에 공시되어 있는 ‘1인당 국내총생산(OECD 국가 

당해년도)자료 최신 수치를 기준으로 본 논문에 활용하였다[18]. 

3. 데이터 세트를 활용한 데이터의 정리 및 계산 결과 도출 

3.1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전후의 국가별 합계출산율 감소율을 살펴보고, 

합계출산율 감소율과 다양한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다양한 출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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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를 통합하기 위해 데이터를 정제하였고, 각 변수들 간의 관계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 

 

3.1.1 데이터 전처리 및 변수 정의 

다양한 출처의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국가 명을 

기준으로 데이터를 통합하는 과정에서 국제기구별 표기법이 상이하여 국가 명을 

통일하는 작업이 필요했다. 한국의 경우, Korea, South Korea, Republic of Korea, Korea, Republic 

of로 표기된 자료들을 Korea, Republic of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미국의 경우, United 

States와 United States of America로 표기된 자료들을 United States를 기준으로 통일하였다. 

영국의 경우, The United Kingdom과 United Kingdom으로 표기된 자료들을 United 

Kingdom으로 통일하였다. 튀르키예의 경우, Turkey와 Türkiye로 표기된 자료들을 Turkey로 

통일하였다. 

COVID-19 발생 전후의 합계출산율 감소율을 조사하기 위해, 최근 4년(2018, 2019, 2020, 

2021)의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COVID-19 발생 전후 합계출산율에 대한 정리를 통해, 

COVID-19 발생 전후의 합계출산율 감소율을 조사하였다.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COVID-

19 발생 전후의 합계출산율 차이의 비율 분석을 위해 코로나19 발생 전후 합계출산율의 

단순 차가 아닌 COVID-19 발생 전 합계출산율로 나눈 값으로 설정하였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과 같다. 

- COVID-19 발생 전 합계출산율: 2018년과 2019년의 합계출산율의 평균(%) 

- COVID-19 발생 후 합계출산율: 2020년과 2021년의 합계출산율의 평균(%) 

- 합계출산율 감소율: (COVID-19 발생 전 합계출산율 - COVID-19 발생 후 합계출산율) / 

COVID-19 발생 전 합계출산율 * 100(%)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양수일 때, COVID-19 발생 후 합계출산율이 감소하였음을 

의미하고, 음수의 경우 오히려 합계출산율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한다. 

COVID-19 발생 후 합계출산율 산출 과정에서 2021년의 합계출산율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들이 다수 있었다. 2021년 합계출산율이 반영되지 않은 국가들은 2020년 

합계출산율만 적용하여 COVID-19 발생 후 합계출산율을 산정하였다. 2020년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국가와 2020년~2021년 합계출산율의 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국가들은 다음과 같다. 

- 2020년 합계출산율을 기준으로 한 국가(32개 국): 호주, 오스트리아, 벨기에, 캐나다, 

칠레, 콜롬비아, 코스타리카, 독일, 덴마크, 스페인, 에스토니아, 핀란드, 영국, 그리스, 

헝가리, 아일랜드, 아이슬란드,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라트비아, 멕시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폴란드, 포르투갈, 슬로베니아, 

튀르키예, 미국 

- 2020년~2021년 합계출산율의 평균 데이터를 기준으로 한 국가(4개 국): 스위스, 

프랑스, 대한민국, 스웨덴 

COVID-19 누적 확진자수와 누적 사망자수는 연구 시점에서 가장 최신 자료인 2022년 

10월 7일 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두 변수를 통해 COVID-19 누적 확진율과 코로나19 

누적 사망률을 산정하였는데, 이는 각각 누적 확진자수와 누적 사망자수를 국가별 

인구수로 나눈 값이다. 국가별 인구수는 United Nations Population Division에서 제공하는 

2020년 기준 데이터를 기준으로 삼았고, 이는 연구 시점에서 접근 가능한 가장 최신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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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VID-19 누적 확진율: COVID-19 누적 확진자수 / 국가별 인구 수 * 100(%) 

- COVID-19 누적 사망률: COVID-19 누적 사망자수 / 국가별 인구 수 * 100(%) 

추가로, COVID-19 발생 전후의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단순히 국가별 소득과 

연관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국가별 명목 GDP와, 1인당 명목 GDP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국가별 명목 GDP는 접근 가능한 시점에서 가장 최신의 GDP 데이터를 

이용하였고, 1인당 명목 GDP의 경우 2021년의 데이터를 이용하였다. 

 

3.1.2 피어슨 상관분석 

피어슨 상관분석의 경우, 두 변수 간의 선형적인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된다. 

피어슨 상관분석의 결과로는 피어슨 상관계수(r)와 p-value가 도출된다. 피어슨 

상관계수(r)는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질 수 있으며, 0은 두 변수 사이에 상관성이 

없음을 의미한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양의 상관관계를 

갖고, 피어슨 상관계수의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두 변수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피어슨 상관계수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 0.1 <= |r| < 0.3: 약한 음의 상관관계 혹은 약한 양의 상관관계 

- 0.3 <= |r| < 0.5: 음의 상관관계 혹은 양의 상관관계 

- 0.5 <= |r| < 1.0: 강한 음의 상관관계 혹은 강한 양의 상관관계 

p-value는 귀무가설에서 우연히 귀무가설에 반하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을 의미한다. 

피어슨 상관계수의 p-value의 검증에서 귀무가설은 상관계수가 0인 경우이고, 대립가설은 

상관계수가 0이 아닌 경우이다. 관례적으로 p-value가 0.05보다 낮다면 유의한 것으로 

판단되고, 0.01보다 낮다면 고도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COVID-19 발생 전후의 합계출산율 감소율과 다른 변수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COVID-19 발생 전후의 

합계출산율 감소율 관련 피어슨 상관계수가 음의 상관관계 혹은 양의 상관관계 이상을 

가지고, p-value가 0.05보다 낮은 유의한 변수로 나타났다. 

 

3.1.3 선형 회귀 분석 

피어슨 상관분석에서 유의하게 도출된 변수들에 대해 선형 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은 Python3.8 환경, Seaborn 라이브러리를 이용하여 진행하였으며 산점도, 회귀직선, 

신뢰구간이 표시되었다. 설명변수(X)와 반응변수(y)의 관계가 직선일 경우, 변수들은 y = 

β0 + β1X의 관계로 나타날 수 있다. 만약 설명변수와 반응변수의 관계가 직선에 근접하면 

다음의 식을 따른다. 

yi = β0 + β1xi + εi 

εi ∼ N(0,σ2), i = 1, 2, ⋯, n 

회귀계수(β0,  β1)를 추정하기 위해 최소제곱법(Least Square Method)이 이용되었고, 

회귀계수에 대한 가설 검증을 통해 95% 신뢰구간(Confidence interval)이 계산되었다. 

 

3.2 결과 도출  

3.2.1 국가별 합계출산율 감소율 분석 

[표 1] OECD 국가별 COVID-19 전후 합계출산율 감소율 

[Table 1] Fertility Decline Before and After COVID-19 by OECD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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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untry 
Fertility Rate Before 

COVID-19 

Fertility Rate After COVID-

19 
Fertility Decline Rate 

1 ESP 1.25 1.36 -8.80% 

2 LVA 1.605 1.74 -8.41% 

3 BEL 1.59 1.72 -8.18% 

4 LTU 1.62 1.69 -4.32% 

5 HUN 1.49 1.52 -2.01% 

6 CAN 1.485 1.5 -1.01% 

7 LUX 1.36 1.37 -0.74% 

8 CZE 1.71 1.71 0.00% 

9 ISL 1.73 1.72 0.58% 

10 SVN 1.61 1.6 0.62% 

11 FIN 1.38 1.37 0.72% 

12 CHE 1.5 1.485 1.00% 

13 PRT 1.415 1.4 1.06% 

14 SVK 1.55 1.53 1.29% 

15 CRI 1.745 1.72 1.43% 

16 DEU 1.555 1.53 1.61% 

17 MEX 2.115 2.08 1.65% 

18 COL 1.8 1.77 1.67% 

19 CHL 1.64 1.61 1.83% 

20 NLD 1.58 1.55 1.90% 

21 AUT 1.47 1.44 2.04% 

22 FRA 1.835 1.795 2.18% 

23 DNK 1.715 1.67 2.62% 

24 SWE 1.725 1.665 3.48% 

25 POL 1.43 1.38 3.50% 

26 ITA 1.29 1.24 3.88% 

27 NOR 1.545 1.48 4.21% 

28 JPN 1.39 1.33 4.32% 

29 USA 1.72 1.64 4.65% 

30 ISR 3.05 2.9 4.92% 

31 EST 1.665 1.58 5.11% 

32 GRC 1.35 1.28 5.19% 

33 IRL  1.725 1.63 5.51% 

34 GBR 1.655 1.56 5.74% 

35 NZL 1.715 1.61 6.12% 

36 AUS 1.7 1.58 7.06% 

37 TUR 1.935 1.76 9.04% 

38 KOR 0.95 0.825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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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국가별 COVID-19 전후의 합계출산율 비교를 통한 합계출산율 감소율을 살펴볼 

때,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가장 높은 국가는 한국이었는데,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약 

13.16% 감소하였다.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가장 낮은 국가는 스페인으로, 스페인의 

합계출산율은 COVID-19 발생 전에 비해 약 8.8% 늘어났다. 합계출산율 감소율의 변화가 

현저한 국가로는 한국, 튀르키예, 호주, 뉴질랜드, 영국, 아일랜드 등이 있고, 반면에 

합계출산율 증가가 현저한 나라는 스페인, 라트비아, 벨기에 등이 있다. 체코, 

룩셈부르크, 이스라엘 등 국가는 합계출산율 변화가 거의 없었다. 

 

3.2.2 피어슨 상관분석  

 

[그림 1] 변수 간 상관계수 히트맵 시각화 

[Fig. 1] A Heatmap of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본 분석에서는 5개 변수(GDP, 1인당 GDP, 합계출산율 감소율, 누적 확진자 비율, 누적 

사망자 비율)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표 2]와 [그림 1]은 각 변수들 간의 피어슨 

상관계수(r)를 보여준다. 각 변수는 [표 2]와 [그림 1]에서 GDP, Indivisual GDP, Fertility 

Decline Rate, Cumulative Confirmation Rate, Cumulative Death Rate로 표기되었다. 합계출산율 

감소율은 총 GDP(r=0.035)와 누적 확진자 비율(r=-0.026)과는 상관관계가 거의 없었다. 

또한, 1인당 GDP(r=0.119)와는 낮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다만, 합계출산율 감소율과 

누적 사망자 비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r=-0.440)가 높은 유의성(p-value=0.007)을 

보였다. 이는 COVID-19 이후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높은 나라에서 누적 사망자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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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변수 간 상관계수 

[Fig. 2]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Variables 

 

3.2.3 선형 회귀 분석  

[표 2] 누적 사망자 비율과 합계출산율 감소율 사이의 관계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Cumulative Death Rate and Fertility Decline Rate 

 GDP Individual GDP 
Fertility Decline 

Rate 

Cumulative 

Confirmation 

Rate 

Cumulative 

Death Rate 

GDP 1.000000 0.980090 0.035115 0.294126 -0.310247 

Individual GDP 0.980090 1.000000 0.118833 0.255129 -0.340842 

Fertility Decline 

Rate 
0.035115 0.118833 1.000000 -0.026096 -0.439570 

Cumulative 

Confirmation 

Rate 

0.294126 0.255129 -0.026096 1.000000 -0.048487 

Cumulative 

Death Rate 
-0.310247 -0.340842 -0.439570 -0.048487 1.000000 

 

피어슨 상관분석에서 합계출산율 감소율과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누적 사망자 비율을 

대상으로 선형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림 2]에서 각 점(국가)들은 누적 사망자 비율과 

합계출산율 감소율 사이의 관계를 산포도와 선형회귀, 그리고 95% 신뢰구간으로 나타낸 

것이다. 그래프에서 볼 수 있듯이, 누적 사망자 비율이 낮은 국가들에서는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크게 나타났고, 누적 사망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에서는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낮게 나타났다. 특히 COVID-19 이후 합계출산율이 증가한 국가들 중 대부분은 누적 

사망자 비율이 높은 국가들이었다. 

4. 결론 및 고찰 

본 논문에서는 COVID-19 발생이 합계출산율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피어슨 

상관분석과 선형회귀분석을 사용하여 OECD 각 국가의 COVID-19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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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그리고 합계 합계출산율 사이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 

COVID-19의 확진자 수와 사망자 수를 독립변수로, 합계출산율을 종속변수로 설정하였다. 

또한 한 나라의 경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합계출산율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 

여부, 삶의 질 향상이 합계출산율 감소를 초래하는 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별도로 

국민총생산과 1인당 국민총생산을 독립변수로 설정하여 합계출산율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합계출산율이 감소하는 폭, 즉 합계출산율 감소율과 COVID-19의 

누적 사망자 비율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다면 COVID-19 누적 사망자 비율이 낮은 국가에서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높게 

나타나는 이유는 무엇일까? COVID-19의 누적 사망자 비율은 사실상 국가의 초기 

방역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과 같은 국가의 질병예방 정책과 연관이 있다. 질병에 

대한 국가의 초기 대응이 잘 되어 있고, 방역정책의 실행률이 높을수록 질병 확진자와 

사망자 비율이 낮아지기 때문이다.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가장 높은 나라인 한국, 터키, 

호주, 뉴질랜드의 사망률을 살펴봤을 때, 한국의 경우 치명률, 즉 총 확진자 가운데의 총 

사망자 비율은 0.1% 수준이었고, 호주와 뉴질랜드는 0.2% 수준, 그리고 터키는 약 0.6% 

수준이었다. 특히 터키의 경우 치명률이 비교적 높은 편이지만, 동 시기 미국의 치명률 

1.1%, 캐나다의 치명률 1.1%, 칠레의 치명률 1.3%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음을 알 

수 있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합계출산율의 감소가 세계 경제의 인플레이션과 더불어 증가하는 

양육비용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COVID-19 전후의 양육비용에 관한 

통계를 살펴보았을 때, 한국의 경우, 2018년의 영유아 1인당 양육비용은 63.3만 원이었던 

반면, 2019년에는 63만 원, 2020년에는 58.2만 원으로 감소세를 보였다[19]. 2021년에는 

61.2만 원으로 다소 증가하였지만 2018년의 양육비용에 비해 낮은 수치이다. 이는 

양육비용 외에 합계출산율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요소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그렇다면 앞서 언급한 합계출산율 감소율이 가장 높은 네 국가의 공통점은 무었일까? 

이 네 국가는 모두 COVID-19 발생 당시 국가적 차원에서 초기 대응을 비교적 잘한 

국가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한국은 COVID-19 발병 초기 중국발 입국자들의 입국 통제를 

제대로 하지 않아 중국에 이어 두 번째 COVID-19 발생국가가 되었다. 그러나 한국 

정부에서는 빠르게 민간 업체가 개발한 검진 키트를 승인하고 드라이브 스루 및 

워킹스루와 같은 임시 검진소를 설치하여 질병 검사의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취하였다. 또한 2020년 3월 22일부터 한국 정부에서는 유럽발 모든 입국자에 한해 

COVID-19 진단검사를 진행하였고, 유증상자는 공항에서, 무증상자는 시설로 이동해 

검사를 받게 한 후, 추후 자가격리, 능동감시를 통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작동시켰다. 또 

같은 날 정세균 중앙재난안전대책 본부장은 15일간의 강도 높은 사회적 거리두기 대책을 

발표하면서 감염 위험이 높고 모임 확률이 높은 결혼식장 등을 비롯한 일부 시설과 

업종의 운영을 제한하면서 강도 높은 사회통제를 실시하였다. 예를 들어, 결혼식장의 

경우,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으로 인원수를 통제하였고, 음식 섭취 시를 

제외하고 실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고 최소 1m 이상의 거리 두기를 실시하며 식사 대신 

답례품을 제공하는 등의 정책을 제시하면서 사적 영역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했다. 

강도 높은 정책을 통한 질병에 대한 통제가 초기에 효과적으로 질병의 확산을 막을 수 

있었지만, 역설적으로 합계출산율의 하락에 일조하였다고 할 수 있다.  

터키의 경우, COVID-19 확진자가 최초로 발생한 것은 2020년 3월 11일이었고 이후 

COVID-19가 터키 전역으로 확산되면서 확진자 수가 빠르게 늘어났다. 이 가운데 터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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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또한 코로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을 빠르게 도입하였는데, 확진자가 

발생하고 1일 뒤인 3월 12일부터 학교와 대학교를 봉쇄하였고, 공공 장소에서 

대중활동을 금지시켰다. 또한 3월 13일부터 대중교통을 제한하고 이동 제한을 권고하는 

등의 방역 조치를 실시하였으며 3월 15일부터는 식당 등 공공장소를 임시적으로 

폐쇄하였다. 이와 동시에 결혼식 문화도 달라졌는데, 신랑과 신부 및 모든 하객들은 

기본적으로 마스크 착용을 해야 하고, 결혼 행사 또한 자정 전까지 의무적으로 끝내야 

하는데 이를 어길 시에는 행정적 처분을 부과했다. 기존의 터키 결혼식은 보통 자정까지 

화려한 음악과 춤으로 축하 분위기를 이어가지만 강도높은 방역 조치로 인해 결혼 문화 

또한 영향받게 되었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는 간접적으로 결혼 및 출산에 영향을 

주었음을 시사한다.  

호주와 뉴질랜드의 경우, 2010년대에 들어서서 합계출산율은 줄곧 감소되는 추세를 

보여왔다. 그 이유는 앞서 선행연구에서 언급했듯이 대부분 학자들은 여성의 결혼 

시기와 출산 시기가 늦어짐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COVID-19 발생기간에 

나타난 급격한 출산율 하락은 이러한 이유 외에도 다른 요소가 존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즉, 호주와 뉴질랜드 또한 앞서 언급했던 한국, 터키와 마찬가지로 정부의 

강도 높은 질병예방정책이 실시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예컨대, COVID-19 발생 초기 호주 

정부는 주거지 기준 5km 이내로 이동을 제한하였고, 초중고 대면수업을 제한하였으며 

2021년 11월까지 국경을 봉쇄하고 입국을 제한하였다. 질병 예방을 위한 호주 정부의 

입국제한으로 호주의 합계출산율에 상당 부분 기여하던 호주 이민자들의 이민이 

중단되고 사람들이 호주를 떠나면서 호주의 출산율 저하가 가속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뉴질랜드의 경우, COVID-19 확산 초기부터 ‘퇴치전략(Elimination Strategy)’을 내세우면서 

국내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상황에서도 신속하게 해외 입국을 제한하고 강력한 국경 

봉쇄조치를 실시하였으며 학교시설을 폐쇄하고 필수 서비스 업종을 제외한 모든 기업의 

영업을 중지시켰다. 이를 통해 뉴질랜드는 2020년 6월 8일 세계 최초로 코로나 19 

종식을 선언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강도 높은 방역 조치가 합계출산율에도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이 네 국가에서는 COVID-19 발생 초기에 강도 높은 질병 통제 정책을 

펼쳐왔기 때문에 COVID-19로 인한 사망률은 비교적 낮았지만, 역설적으로 강력한 

통제정책 속에서 결혼 및 출산에 대한 의지와 수요가 줄어들었다고 조심스럽게 유추해볼 

수 있다. 따라서 질병에 대응하는 국가 정책의 정도에 따른 사망률과 합계출산율의 

변화를 확인하여 더 체계적인 인과관계를 증명하는 것이 추후의 연구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이와 동시에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이 존재한다. 첫째, 분석 기간이 코로나 

전후 각 2년으로 연구모형을 설정하기에는 짧은 기간이다. COVID-19 발병 이후 2년 

데이터만 수집 가능했으므로 이에 대응하는 COVID-19 발병 이전 2년간 데이터만 적용할 

수 있었다. 둘째, 분석 방법으로 선형회귀분석(Ordinary Least Squares, OLS)을 이용하였는데, 

본 연구의 변수들이 OLS 모델의 기본 가정을 만족하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OLS 모델은 

독립 변수 간 다중 공선성(multicollinearity) 문제에 민감하다. 독립 변수들 간에 강한 

상관관계가 있을 때 모형은 부정확해질 수 있다. 또한, OLS 모델은 종속 변수와 독립 

변수들이 정규 분포를 따른다는 가정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비정규 분포를 

따르는 경우에는 OLS 모델에서 추정된 결과가 왜곡될 수 있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사회통제에 대한 대리변수로 국가별 누적 사망자 비율을 이용하였는데, 이는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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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에 기반한 것이며, 통계적으로 검증되지는 않았다. 이 외에도 관련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결혼문화 및 결혼과 관련된 상관관계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도 본 논문의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후속 연구에서는 상술한 한계점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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